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ㅇ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통합심의) 2026년 5월 13일(수) 13:30 ~ 16: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동일, 김주연, 박정석, 신예슬, 임주섭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는 창작오페라로서의 매력과 

가능성을 지닌 대본을 발굴, 지원하여, 동시대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갖춘 극작가를 

소개하고 나아가 우수한 창작오페라 작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심의

에서는 총 29편의 작품이 대상에 올랐으며, 지원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로 극작·연출·작곡·평론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출된 대본과 

시놉시스를 개별 검토한 뒤, 2차로 전체 심의위원이 참석한 대면 통합 심의를 통해 각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창작오페라 대본은 극작과 음악, 양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장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점에 합의하여, 대본 자체가 지닌 주제의 참신함과 완성도뿐 아니라 

그 텍스트가 음악과 함께 공연될 때의 예술적 시너지와 미학성을 고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평가는 작품성(80%)과 무대화 가능성(20%)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품성 평가에서는 동시대성적 시선이 돋보이는 참신한 소재나 아이디어, 기존 작품

들과 구별되는 독창성의 유무, 대본과 음악의 조화로운 결합과 극적 구성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무대화 가능성 평가에서는 실제 공연으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무대 구현의 적합성, 

음악적 운용을 고려한 대사 구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적 기획과 성부 배분, 장면을 음악적으로 전개하려는 고민이 구체적

으로 드러나는 작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스토리나 인물 설정, 혹은 대사의 문학성에 

다소 약한 지점이 있더라도 음악적으로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에는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여 힘을 실어주었고, 반대로 극적인 소재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었더라도 음악적 고려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 창작오페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작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일부 작품에서는 독백에 

가까운 구성, 한 인물의 지나치게 많은 대사량 등 오페라라는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점들도 발견되어서, 앞으로 작가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29편의 심의 대상작 가운데 5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지원작들은 

일상생활과 AI, 다문화가정 등 동시대의 단면을 다룬 작품, 역사적 인물과 사건 및 특정 

시대를 새롭게 조명한 작품, 전설과 신화, 동화에서 소재를 차용해 새로운 의미를 길어 

올린 작품, 청각적 요소를 개념적으로 무대화한 작품 등 소재의 다양성과 실험적인 



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사적 시대와 인물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기존의 관점을 답습하거나 소재로만 활용하는 데 그친 작품보다는 그 시대와 

인물을 참신한 시선으로 다시 읽어내고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한 작품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제 면에서는 관객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 이야기 

자체로 흥미로운 매력을 갖춘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형식 면에서는 이후 오페라로 

공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악적 고려와 성부 배분에 대한 고민이 명확하게 드러

나는 작품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종 선정작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음악적 기획이 

탄탄하고, 주제 의식 면에서 참신함과 보편적인 공감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극적 소재를 음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극적 구성, 캐릭터와 성부의 조화로움, 

대사의 리듬감과 명료한 의미 전달 등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각각의 작품이 지닌 이야기의 규모와 소재의 특성을 잘 고려

하여, 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이즈의 공연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우리 작가들이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오페라의 소재를 탐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오페라가 우리 시대의 정신과 정서를 

대사와 선율에 담은 종합 무대 작품으로 계속해서 창작되고, 나아가 더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장르로서 꾸준히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창작오페라 대본은 

문학과 음악 양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대중적이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납득시키고 매료시켜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장르입니다. 이 어려운 장르에 도전한 

모든 지원자분들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